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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UHD 부가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방송을 가상으로 구현해 보았다. ATSC 3.0 표준을 
참조하여 9가지 기능(경보알람, 위치기반정보, 다국어, 속보타이틀 다시보기, 대피요령 동영상, 부가정보
1(CCTV 등), 부가정보2(클립동영상 등), TV 자동 켜짐, 자동채널전환)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안하는 재난방
송 서비스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었을 시에 생길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상파 UHD 재난
방송의 시연 및 설명 후에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신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용의 어려움, 
프로그램 시청 방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령 및 전송기관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콘텐츠 
생성 문제, 광고사와의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상파 UHD 기반 재난방송의 구현을 기반
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기술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이를 통해 
기술의 이점 및 문제점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 중심어 :∣지상파∣재난방송∣UHD∣ATSC 3.0∣AEAT∣
Abstract

In this paper, we simulated disaster broadcast service using terrestrial UHD additional data. We 
looked at nine functions(warning alarm, location-based information, multilingual, re-viewing the title of 
breaking news, evacuation knack video, CCTV, clip video, wake up, automatic channel switching) by 
referring to ATSC 3.0 standards. Analyzing the advantages and problems of the proposed disaster 
broadcast.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after a demonstration and explanation of terrestrial UHD 
disaster broadcast. They said that the problems with the technology were difficulty in using, obstruction 
of viewing, content creation problems, and problems with advertisers. In addition to the lack of 
simulation-based research, this research has provided an insight into the technology by showing it in 
a visible way. This helped shape the advantages and problems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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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난
은 물론이거니와 화재, 붕괴 등과 같은 사회재난도 포
함된다[1]. 국가는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2]. 그 노력에는 국
민에게 재난에 대해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 

대중미디어를 통한 재난 알림 서비스는 이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난에 대한 공지는 재난의 인지
를 돕고 재난을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중미디어는 일대 다의 커뮤니
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대
중미디어가 큰 규모의 대중을 상대로 빠르게 커뮤니케
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난 알림을 위한 매력적 수단
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텔레비전은 재난 전달 매체로써 매우 유용하다. 
미국 헬렌 화산 폭발사건 때에 사람들은 개인 간 커뮤
니케이션 보다 텔레비전에서 얻은 정보를 유용하게 생
각했다는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3]. 텔레비전
은 이용률과 이용시간에 있어서 인터넷에 위협받고 있
지만, 오랜 기간 1위를 유지해 왔다[4]. 이용률과 이용
시간이 많다는 것은 재난방송에 노출될 범위와 확률이 
넓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미디어 환경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해 오고 
있다. 흑백에서 시작한 텔레비전은 컬러 방송으로 변화, 
이후 2012년에는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을 완료하였다. 
이 디지털 방송도 SD(Standard Definition)와 
HD(High Definition)를 거쳐 현재 UHD(Ultra High 
Definition)로 진화한 상태이다. UHD 방송은 높아진 
화질에 초점이 맞춰져 광고 및 홍보가 되고 있다. 이는 
UHD 방송이 화질만 높아진 단순 기술로 인식하게 만
들 수 있다. 하지만 UHD 방송은 기존 HD 방송 대비 
약 4배의 화질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다채널 오디오, 다
양한 부가 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도 가
지고 있다. IP 기반의 기술 표준을 적용하면서 양방향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다. 

UHD 방송은 디지털 방송기술을 활용해서 기존과 다
른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재난방송은 속보자막 형식을 통해 재난 상
황을 전파한다. 재난 정보가 방송 화면에 
CG(Computer Graphics) 형태로 삽입되어 화면에 표
출된다. 따라서 재난 발령 이후에 방송신호합성 처리절
차가 필요하고, 신속한 자동송출이 용이하지 않다. 이
에, 수신 단에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처리가 어렵고 여
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도 어렵다. UHD는 이러한 단점
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에, UHD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장점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다[5-7]. 

기존보다 진화한 기술이라도 사회에서 반드시 성공
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매우 간단한 기술이 엄청난 시
장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기술 개발자가 판
단하는 기술적 가치와 이용자 입장의 이용 가치가 다른 
경우 들이다. 기존 재난방송은 오랜 기간 이용해온 관
습화된 정보 전달 방식이다. 관습은 새로운 기술의 확
산을 방해하기도 한다[8].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
고 새로이 익혀야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야 새로운 기술이 생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은 사람이 이용할 때에 비로써 그 가
치가 빛날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용할 
수 있는 UHD 재난방송을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UHD 부가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방송을 구현해 보고자 한다. 이때, 재난방송은 뉴스 
형식의 재난보도방송이 아닌 국가가 생성한 정보를 긴
급하게 알리기 위해 제공하는 재난경보방송으로 한정
한다. 나아가 구현한 지상파 UHD 재난방송이 실제 현
장에 적용되었을 시에 가질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발령, 전달, 시청 측면에서의 이용
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난 발령기관, 방송기관, 
미디어 이용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할 것
이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중인 UHD 재난방송의 방향
성을 찾고, UHD 재난방송 도입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적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문헌검토

1. 기술진화와 재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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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망을 이용한 재난방송은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를 꾀하여 왔다. 유용한 기술을 도입하
여 이전과 차별적이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
자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는 TV 뿐만 아니라 라디
오, 다중시설 앰프 등 방송신호 수신을 받는 다양한 기
기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라디오 데이터 시스템
(Radio Data System), TV 자동경보방송, 지상파 
DMB 재난방송 등이 있다. 

라디오 데이터 시스템은 자동 On/Off 기능을 통해 
다중집합장소의 앰프를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하
였다[9]. TV 자동경보방송은 자동 On/Off 기능을 통
해 텔레비전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신호를 수신, 자
동으로 켜져서 시청자들에게 재난이 발생했음을 환기
시키고 자막을 통해 재난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있게 
하였다[10]. 그리고 지상파 DMB 재난방송은 개인 휴
대 단말기와 결합된 형태로 이동 중에도 별도의 비용 
없이 멀티미디어와 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양질의 데이
터와 사용자 위치 기반 데이터의 수신이 가능하게 하였
다[11].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재
난방송이 기존 재난방송 대비 국민들에게 재난을 예방
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9-12].

재난방송의 진화된 기술이 장점만 가지는 것은 아니
다. TV 자동경보방송 시스템은 재난 시 자주 동반하는 
정전에 대한 대비 부족, 방송 미 송출 시 발생하는 재난
을 알릴 수 없는 문제, 단말기 가격 부담으로 인한 보급
문제 등이 발생했고, RDS는 이 수단보다 전송속도가 
빠른 DARC(Data Radio Channel)와의 비교, 디지털 
매체로의 전환 등의 문제점을 가졌다[10]. 그리고 지상
파 DMB 재난방송은 DMB 수신기의 보급 및 시청 감
소, 음영지역발생, 휴대폰 겸영 수신기의 경우 안테나 
필요 등과 같은 문제를 가졌다[13]. 

재난이 가져오는 인적, 물적 피해는 재난방송의 필요
성을 인식하게 만든다. 이는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재난방송 창출을 자극한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 새로운 재난방송
에 대한 욕구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에, 기존 재난방
송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
술을 재난방송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재난방송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바로 

ATSC 3.0(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기술표준을 활용한 지상파 UHD 재난방
송이다. 

2. ATSC 3.0 재난방송관련 기술
ATSC 3.0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아래 [표 1]과 같

다. ATSC 3.0 서비스 범주는 Linear A/V Service, 
Linear audio only Service, App-based Service, 
ESG Service, EAS Service, DRM Data Service 등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EAS Service, 즉 첨단재난
경보(Advanced Emergency Alert: AEA)가 재난방송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serviceCategory Meaning
0 ATSC Reserved 

1 Linear A/V Service 

2 Linear audio only Service 

3 App-based Service 

4 ESG Service (program guide) 

5 EAS Service (emergency alert) 

6 DRM Data Service (DRM Data) 

Other values ATSC Reserved 

표 1. ATSC 3.0 서비스 모델[14] 

ATSC 3.0으로 재난방송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디지
털 메시지 포맷이 필요하다. 이 포맷이 
AEAT(Advanced Emergency Alert Table)이다. 
AEAT는 하나 이상의 AEA 메시지를 포함한다. AEA 메
시지는 Header, AEAtext, LiveMedia, Media 등 4가
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멀티미디어 리소스를 
위해서는 Header는 0 또는 1개, AEAtext는 0 또는 그 
이상, LiveMedia는 0 또는 1개, Media는 0 또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가지 기본 요소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Header는 재난 메시지 유효성에 대한 것이다. 
경보 유형을 표현하는 EventCode, 경보의 유효 시간
을 표현하는 @effective, 경보의 만료 시간을 표현하는 
@expires, 경보의 대상 지역을 표현하는 Location으
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AEAtext는 재난을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
에 대한 것이다. 지정 언어를 표현하는 @lang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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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LiveMedia는 재난방송 채널의 위치를 제공하는 것

에 대한 것이다. 긴급관련 라이브 A/V 서비스를 포함
하는 방송 스트림의 식별자를 표현하는 @bsid, 긴급관
련 라이브 A/V 서비스를 식별하는 정수형인 
@serviceId, 방송서비스 사용자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표현하게 하는 ServiceName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Media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 정보에 대
한 리치미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동일한 
리치미디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lang, 재난 정보 
유형을 표현하는 @mediaDesc, 사용 목적을 식별하기 
위한 @mediaType, 리치미디어의 위치를 표현하는 
@url, 통신망을 통해 사용 가능할 때의 리치미디어의 
위치를 표현하는 @alternateUrl, @url이 참조하는 인
터넷 할당 번호 관리 기관(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의 미디어 유형을 표현하는 
@contentType, @url에서 참조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크기를 표현하는 @contentLength, 이 미디어의 리소
스와 연결된 다른 리치미디어 리소스의 URI을 표현하
는 @mediaAssoc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AEA 메시지는 메시지, 송·발신하는 방송국, 
수신자, 재난유형, 우선순위, 자동인지(wake-up) 등을 
식별하기 위한 요소도 있다. 이 중에서 메시지 식별, 
송·발신하는 방송국 식별, 수신자 식별, 재난유형 식별
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반면에 우선순위, 
wake-up 등은 선택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AEAT 구조는 아래 [표 2]와 같다.

종합하면, ATSC 3.0 재난방송은 지역 타깃팅, 멀티
미디어 전송, 사용자 환경설정, wake-up 등과 같은 기
능을 통해 진화한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특정 
수신기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재난 정보 제공이 가능
하고, 이미지, 동영상 등 추가적 재난 정보 제공이 가능
하며, 언어, 소리 등에 있어서 사용자 선호에 맞게 설정
하여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난 발생 시 
꺼져 있는 기기를 깨울 수 있다. 

 

Ⅲ. 지상파 UHD 재난방송 구현

지상파 UHD 재난방송에서는 어떤 형태로 재난 정보
가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가상의 재난방
송을 제작하였다. 가상 재난방송은 시청자 관점에서 재
현될 수 있는 3가지 유형으로 제작하였다. 서비스화면 
구성은 HTML-5 기반의 웹페이지로 구현하였다. 기존 
재난방송은 단순 동영상을 가진 페이지로 구성하였다. 
UHD 재난방송은 TV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Unconnected-TV와 인터넷에 연결된 

Element   or Attribute Name Use Data Type 
AEAT

AEA 1..N

표 2. AEAT 요소 구조[14] 

   @aeaId 1 string

@issuer 1 string

@audience 1 string

@aeaType 1 string

@refAEAId 0..1 string

@priority 0..1 unsignedByte

@wakeup 0..1 boolean

Header 0..1

  @effective 0..1 dateTime

@expires 0..1 dateTime

EventCode 0..1 string

  @type 0..1 string

EventDesc 0..N string

  @lang 1 lang

Location 0..N string

  @type 1 string

AEAText 0..N string

  @lang 1 lang

LiveMedia 0..1

  @bsid 1 aeat:listOfUnsigne
dShort

@serviceId 1 unsignedShort

ServiceName 0..N string

  @lang 1 lang

Media 0..N

  @lang 0..1 lang

@mediaDesc 0..1 string

@mediaType 0..1 string

@url 1 anyURI

@alternateUrl 0..1 anyURI

@contentType 0..1 string

@contentLength 0..1 unsignedLong

@mediaAssoc 0..1 any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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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TV의 시나리오로 구현하였다. 
Unconnected-TV는 지상파 UHD 방송 채널로 표준
[15]에서 제시한 재난 정보를 기준으로 가상 화면을 시
점별로 구현하였다. Connected-TV는 UHD 방송 채
널과 인터넷을 결합하여 재공 가능한 재난 정보 서비스
를 결합하여 시나리오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보알람, 다국어, 대피요령 동영상, 
부가정보1(ex. CCTV), 부가정보2(ex. 클립동영상), 속
보타이틀 다시보기, 위치기반정보, 자동채널전환, TV 
자동 켜짐(wake-up) 등 총 9가지의 지상파 UHD 재난
방송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 중 자동채널전환과 
wake-up은 표출 재난 정보와 관련된 기능이기 보다는 
시청자에게 이들을 보게끔 만드는 기능이다. 이에, 이 
두 기능은 제외하고 총 7가지를 구현하였다.

지상파 UHD 재난방송 인터페이스는 인터넷 연결 여
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작하였다. 왜냐하면 인터넷 연
결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텔레비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연결이 된 상태와 인터
넷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의 두 경우를 모두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난은 지진 5.7을 사용하였다. 가장 위협적인 단계
에 속하고, 이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한 모든 방송사는 재난방송을 내보내야 하
는 의무가 있다[16].

1. 기존 재난방송
기존 재난방송은 자막형식의 단순화된 형태이다. 아

래 [그림 1]과 같이 지진이 발생했을 시, 일반 프로그램 
방영 중이라도 자막형식의 재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
공한다. 지진 5.0 이상에서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굵은 
글씨로 자막과 함께 경보음을 내보내는데, 이때 방송에
서 중단할 때까지 경고음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진
발생 30분 후 뉴스특보를 내보낸다. 본 연구는 보도 기
능이 아닌 경보 기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보 내용
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그림 1. 기존 TV에서의 재난방송

2. Unconnected UHD TV 재난방송 구현
지진 발생 시에 Unconnected UHD TV 재난방송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아래 [그림 2]와 같이 구현
하였다. 1단계(지진발생 직후)에서는 경보음 동반, 지진
발생 시각표시, 현재시각 표시, 현재위치 표시, 다국어 
선택을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 경보음을 선택에 의해 
off 할 수 있게 하였고, 지진 발생과 현재 시간 차이 정
보를 제공하였다. 위치를 설정해 맞춤 정보 제공을 가
능하게 하였고, 한국어 외에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언어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단계(지진발생 10초 후)에서는 “규모 5이상의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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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 했습니다” 란 음성지원과 진앙지와 내 위
치 간 거리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지도 이미지를 제공하
였다.

3단계(지진발생 약 30분 후)에서는 자막 내에 다양한 
주요기사 타이틀을 번갈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전 타
이틀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 Unconnected UHD TV 재난방송 

3. Connected UHD TV 재난방송 구현 
지진 발생 시에 Connected UHD TV 재난방송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아래 [그림 3]과 같이 구현

하다. 1단계는 Unconnected UHD TV 재난방송과 동
일하다. 

Unconnected UHD TV 재난방송과의 차이점은 2
단계와 3단계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동영상 자료 제공
이다. 2단계에서는 대피요령 동영상 자료가 제공되고, 
3단계에서는 CCTV가 설치된 장소의 재난피해현황과 
함께 해당 재난과 관련된 주요 속보 뉴스 동영상이 제
공되게 하였다.

그림 3. Connected UHD TV 재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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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상파 UHD 재난방송의 이점과 문제점

앞서 구현한 Unconnected UHD TV 재난방송과 
Connected UHD TV 재난방송에 대한 발령, 전달, 시
청 측면에서의 이용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난 발
령기관, 방송기관, 미디어 이용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인터뷰 목적 설명, 기존 
재난방송 시연 및 지상파 UHD 재난방송 시연 그리고 
인터뷰의 순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존 재난방송과 가상의 지상파 
UHD 재난방송을 봐야 했다. 이때, 구현에서 제외하였
던 자동채널전환과 wake-up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해당 기능이 어떠한 기술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
다. 

1. 지상파 UHD 재난방송의 이점
지상파 UHD 재난방송의 이점에 대한 의견은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시청자 위치기반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은 특정 지역의 재난이라 
할지라도 일괄적으로 전국에 제공하고 있다. 재난의 영
향을 받지 않는, 즉 재난방송이 불필요한 지역 시청자
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재난방
송을 시청 방해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부정
적 반응은 텔레비전을 통해 송출할 재난을 선택, 결정
하는데 있어서 정부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상파 UHD 재난방송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대비 다양한 기능 제공과 함께 시청
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추
가 정보 제공과 함께 다국어, 부가정보(CCTV, 재난관
련 기사 등), 경보음 차단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선택적 권한을 강화해서 보완 및 추가적 정보
를 원하는 시청자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UHD 재난방송은 통신 두절 시 
유용한 매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재난은 사회기반시설
을 파괴할 수 있다. 통신이라는 하나의 통로만을 이용
한다면 해당 통로 파괴 시에 재난 정보를 국민에게 제
공할 방안이 없다. 2018년 11월에 발생한 KT 아현지
사 통신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는 재난방송의 중요

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17].
지상파 UHD 재난방송의 이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구분 내용

위치 
기반 
정보

의견1

현재는 서울에만 발생했지만 서울만 보내고 싶지만 전국으로 
보내는 형태이다. 위치기능이 된다면 해당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만 나가기 때문에 발령처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훨씬 
부담이 적을 것이다.

의견2 기존에는 위치기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영향이 없는 
지역이라도 경보를 수신했다.

선택 
가능한 
다양한 
정보 
제공

의견1
정보량에 대해서 현재는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만 하고 있었
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선택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의견2
별도의 데이터 채널을 이용해 날씨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서
비스를 하는 것이 최적화된 것 같다... 다국어 지원으로 사용
자 맞춤형이 잘 될 것 같다. 

의견3 기존의 정보방송에서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면 UHD에서 필
수가 되면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통신 
두절 시 
유용한 
매체

의견1
ATSC 3.0 기술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IP나 방송망으로 동
일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정보가 단절되었을 경우 방송망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의견2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은 취약하지만 방송망은 안정적이
라는 이슈가 자주 나온다.

의견3 재난 시 통신망이 끊어지는 상황을 가정하면 효과적인 대안
으로 재난방송이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표 3. 지상파 UHD 재난방송 이점

2. 지상파 UHD 재난방송의 문제점
지상파 UHD 재난방송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은 수신 측인지, 발령 및 전송 측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시청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은 조작의 어려움,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방해, 제한
적 시청 서비스 등을 언급하였다. 

텔레비전은 리모컨을 통해 채널뿐만 아니라 기능도 
조정한다. 지상파 UHD 재난방송은 다양한 기능이 추
가되는 만큼 기존에 없던 리모컨 조작을 하게 만든다. 
이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시청 연령대 분포와 
관련이 있다. 텔레비전 이용률 및 이용시간은 60대 이
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4]. 디지털 네이
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아닌 연령은 기술에 대한 
낮은 이해도 및 미숙련으로 인해 새로운 기능 조작을 
어려워 할 수 있다. 이는 컴퓨터와 모바일 이용 능력을 
측정하는 디지털정보화역량 수준이 40대까지 일반 국
민(100%)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인 반면에 60대
(69.6%), 70대 이상(42.4%)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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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조사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18]. 
지상파 UHD 재난방송의 추가적 정보 제공은 기존 

방송에 비해서 배너의 크기 증가, 추가적 배너 생성 등
을 발생시킨다. 이는 기존 재난방송보다 화면을 더 가
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광일[19]은 스마트 TV에서 
검색 활동 시 출력되는 그래픽 화면들이 정상적인 방송 
프로그램 시청을 방해하는 문제점으로 시청자의 호응
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상파 UHD 재난 방송은 안테나를 설치하였
을 시에 시청이 가능하다.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만 
시청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이는 안테나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을 시에 지상파 UHD의 풍부한 재난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UHD TV 보급이 낮은 것도 제한적 시청 서비스를 만
든다. IHS마켓에 따르면, 우리나라 UHD TV 보급률은 
6%대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두 자릿수가 넘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20].

다음으로, 발령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
로 콘텐츠 생성을 언급하였다. 재난방송은 전달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성을 위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 일부 시간을 요하는 콘텐츠는 미리 만들
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 콘텐츠를 누가 책임지고 만들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내보낼 콘텐츠 선별도 문제
이다. 지상파 UHD 재난방송의 다양한 기능들은 기존
에 없었던 콘텐츠 제작 및 선별 등과 같은 역할을 만든
다. 이 일은 담당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기관들의 
담당이 명확하지 않다면 서로 역할을 미룰 수 있기 때
문에 다양한 콘텐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은 광고사와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광고 화면 시 문제
가 두드러질 수 있는데, 광고의 시선이 빼앗길 수 있음, 
제품 및 문구 등을 가릴 수 있음 등은 광고주들의 반발
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사는 수익 구조에 있
어서 광고가 가장 높은 비율(지상파의 경우 34.3%)을 
차지하고 있다[21]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지상파 UHD 재난방송의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 내용
은 아래 [표 4]와 같다.

구분 내용

시청자 
입장

조작의 
어려움

의견1

리모컨 조작 방식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
로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연령대는 높은데, 이 
연령대에서는 조작에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더라도 찾아보기 힘들 수 있다. 리모컨 조작을 
쉽게 사용하는 방법 등 사용자 측면에서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세한 정보를 찾기 쉬운 리모컨 조
작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2

연령층이 올라가게 되면 조작에 어려움이 있다. 원치 
않지만 강제로 수신하는 경우나, 원하지만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유사하게 휴대전화
도 개인이 설정할 수 있지만 설정하는 방법이나 정보
를 어디서 획득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견3

일반적으로 방송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접하는 연령
대는 높은데 그런 연령대에서는 조작에 어려움이 있
어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더라도 찾아보기 힘들 수 있
다. 리모컨 등의 조작을 쉽게 사용하는 방법 등 사용
자 측면에서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의견4

기능은 텔레비전을 구매하는 순간에 다 설정이 되는
가?, 구매한 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하는 것인
가?... 설치기사 설치를 진행하면서 사용자의 요구대
로 설정하게 된다면 가전사와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사용자에게 설정을 직접 하게 하면 못하는 경
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재난방송 서비스 설정
을 추가적으로 하는 만큼의 시간 및 비용이 들기 때
문에 가전사 입장에서 설정 역할을 떠맡는 것을 꺼려
할 것이다.

시청
방해

의견1
화면 표출 방법에 대해서 경보문구가 사용자의 텔레
비전 시청을 방해하는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
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의견2
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방송을 방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어떤 인터페이스로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
하다.

제한적 
시청 

서비스

의견1
UHD 방송을 케이블이나 IPTV로도 수신할 수 있는
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안테나가 없으면 수신이 불
가능하다. 현재 지상파 시청자 비율이 너무 낮다.

의견2 UHD TV 보급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발령자 
입장

콘텐츠 
생성

의견1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전달하
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콘텐츠를 전송하거나 하는 방
안에 대해 아직은 준비단계이지만 이미 UHD 재난방
송 서비스에 도입되려 하고 있다.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시행되면 사용자에게 혼란
이 있을 것 같다. 미리 생성된 콘텐츠가 지역맞춤이
나 기존의 사례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된다면 좋을 것
이다.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준비들이 완료
가 되어야 한다.

의견2

발령 측에서 방송사로 전달하는 정보로는 한계가 있
다. 통신망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활용해 생성을 해
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관련된 기사 정보들의 링크를 
제공하게 될 것인데, 이 콘텐츠 생성을 어디서 담당
하게 될 것 인가?

의견3 기대하던 UHD 재난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
를 발령기관에서 모두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의견4
추가적인 정보생성에는 시간이 소모된다. 지진과 같
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방송사 
입장

광고사
와의 
문제

의견1

과거에도 민방위경보에 대해서 전면 자막을 검토했
을 때, 전면을 가리면 광고를 다시 재생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홈쇼핑의 경우에도 덧 
자막을 씌운다면 광고사와 방송사 간의 보호사항 등
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입장의 이해관
계에 대해 명확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의견2

광고사와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재난방송과 광고사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한다... 재난 정보 배너가 
기존의 방송사 자막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화면의 다른 위치에서 표출 하는 것이 필요 할 것
이다... 노출 시간 규정과 별도로 배너 위치를 조정하
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표 4. 지상파 UHD 재난방송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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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파 UHD 재난방송의 문제점 해결방안
[표 4]에서 지적한 지상파 UHD 재난방송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혹은 기술적 노력이 필요
하다. 이에, 지상파 UHD 재난방송이 가지는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아래 [표 5]와 같이 제안한
다.

구분 해결방안

조작의 어려움
정책적 리모컨 조작에 관한 사용자 경험 평가 실시

기술적 음성/동작인식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적용

시청 방해 정책적 화면 UI에 관한 사용자 경험 평가 실시

제한적 시청 서비스 정책적 정부차원 홍보활동, 정부재정지원

콘텐츠 생성
정책적 사전 콘텐츠 제작,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기술적 콘텐츠 DB구축

광고사와의 문제 정책적 광고주 사전협의

표 5. 지상파 UHD 재난방송 문제점 해결방안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UHD 부가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방송을 가상으로 구현해 보았다. 그리고 구현한 지
상파 UHD 재난방송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었을 시에 
생길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지상파 UHD 재난방송은 ATSC 3.0의 재난방
송관련 기술을 참조하여 구현해 보았다. 제안하는 지상
파 UHD 재난방송은 이미지 및 영상 등과 같은 리치미
디어 정보를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문자 중
심의 자막보다 풍부한 재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위
치기반 재난방송과 다국어도 지원한다. 특정 지역 대상
의 재난방송도 일괄적으로 전국에 내보냈던 것을 지역
을 국한하여 제공할 수 있고, 한국어 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상파 UHD 재난방송은 인터넷 연결 시
에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이 강화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구현한 지상파 UHD 재난방송의 
시연 및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상파 
UHD 재난방송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조작의 어려
움, 시청방해, 제한적 시청 서비스, 콘텐츠 생성, 광고사
와의 문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
활한 시청을 위해서는 리모컨 조작, UI 등에 관한 사용
자 경험 평가를 통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범
국민적 시청 서비스를 위해서 홍보 활동과 함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둘째, 원활
한 발령을 위해서는 지상파 UHD 재난방송에 사용할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셋째, 원활한 방송사와 광고주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광
고주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때, 정부기관이 조정
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기술적인 해결방안으
로는 음성 혹은 동작 인식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적용을 들 수 있다. 조작의 어려움은 기존 시청자
들이 주로 리모컨 조작을 염두에 두고 제기한 문제점이
다. 하지만 최근 음성 인식 기술의 발전과 나아가 동작 
인식 기술은 간편한 미디어 조작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
다[22]. 그리고 재난 정보관련 콘텐츠의 DB(database)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추가적 정보 생성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시간 소모와 함께 정보 생성의 부담을 줄
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TSC 3.0이 재난방송 운영에 있어서 많은 기능을 제
공할 수 있지만, 그 기능들이 모두 적합한지는 논의해
볼만하다. wake-up은 민원 발생 우려로 수신기 제조
업체에서 해당 기능 제공에 대해 난색을 표할 수 있다. 
자동채널전환은 타 방송채널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빼앗
을 수 있고, KBS 외 타 방송사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그리고 뉴스특보방송 시는 다른 부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부가정보는 시선 및 채널 이탈
을 가져오게 할 수 있어 오히려 해당 방송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알림에 있어서 지상파 UHD의 유용성은 국가적 
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광판,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공미디어를 통한 지상파 UHD 재
난방송이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모바일, 텔레비전 등과 같은 일반 대중미디어로 이어지
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지상
파 UHD 재난방송의 구현과 전문가 인터뷰는 향후 텔
레비전을 통한 시행 준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을 통해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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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인터뷰 대상자의 서비스 이해
를 도왔고, 이를 통해 구체적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
다. 

ATSC 3.0은 이전보다 진화한 재난방송 서비스를 국
민에게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에, 지상
파 UHD 재난방송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기능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7][23-25]. 하지만 지상파 UHD 
기반 재난방송의 구현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수
준이다. Media Link를 통한 URL 전송방식으로 대피
소 위치 및 경로 안내라는 제한적 서비스만 다룬 연구
가 진행되었고[24], 다양한 서비스를 다룬 ATSC 3.0 
기반 재난방송이 국제 방송장비 전시회에 출품되기도 
하였으나 방송 시연만 이루어졌다[25]. 본 연구는 지상
파 UHD 재난방송이 가질 수 있는 7가지 기능을 가상
으로나마 제작해 보았고, 이와 함께 이용자 평가를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지상파 UHD 재난방송 구현 
연구들과 차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상파 
UHD 재난방송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해당 기술
의 이해를 통해서 이점 및 문제점을 구체화할 수 있었
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점도 있다. 제안한 지상파 UHD 
재난방송 기능 중 wake-up, 자동채널전환 등 일부는 
구현하지 못하였고, 인터뷰 대상자들이 리모컨을 직접
적으로 작동시켜 보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
한 정성적 데이터는 객관적인 결과 및 효과분석을 어렵
게 만들었다. 학제 간 융합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연구방
법의 확장을 가지고 올 수 있었으나 순수공학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아이디어나 문제해결을 충분히 담지 못
하고 있는 것도 한계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선된 
기능과 함께, 이 기능들이 모두 구현된 실험물을 가지
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유용성, 만족도 등과 같
은 객관화된 항목으로 구성한 설문을 통한 정량적 데이
터로 객관적인 결과 및 효과분석 제시도 필요하다. 그
리고 전문가와 일반인의 관점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텔레비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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